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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중서 야구하러 전학 간 아들에게이호준 “공부 그만하고 빨리 자야지”철완 송진우 두 아들도 프로야구선수아버지 넘는게 목표인 이종범의 아들선동열 “엄마닮은울아들은골프선수”

“TV속아버지처럼치다가좌타자됐어요”
아빠의 끼·재능 물려받은 2세들 ‘야구 패밀리가 떴다’

미혼이거나 아직 신혼인 선수들에게 물어
보면 열에 아홉은 “아들에게는 절대 야구는
안 시킬 생각입니다”라는 대답이 돌아온다.
‘훌륭한 유전자를 왜 살리지 않나?’라고 되
물으면 “너무나 힘들게 운동해서 아이들에
게 시키고 싶지 않다”거나 “물론 공부도 마
찬가지겠지만 운동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
다. 고교 때 4번타자를 해도 프로에 못 가는
경우가 많다”고 답한다.

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며 부모의 뛰어난
신체적 재능을 쏙 빼닮거나 남다른 승부욕
과 근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절반 정도는 생
각이 달라진다. 특히 프로야구 선수 아버지
는 아들에겐 우상이다. 아버지가 TV에도
신문에도 나온다.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
또래들 사이에서 슈퍼스타다. 어렸을 때부
터 아버지가 뛰는 야구경기를 매일 보며 자

란다. 아버지의 친구들도 대부분 야구선수
다. 아버지는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아들을
보며 슬슬 욕심이 난다. 아들도 아버지를 조
르기 시작한다. 그렇게 하나둘 아들들은 야
구공과 배트를 잡는다. 이제 대를 이어 성공
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
고 있다.

뀫전교 1등 아들도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전학
NC 이호준(41)의 큰아들 이동훈(15)은 공

부를 잘해서 국제중학교에 입학했다. 그러나
슈퍼스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야구를 시켜
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 결국 중학교 1학년 때
수원북중학교로 전학했다. 이동훈은 야구부
선수지만 1학년 내내 반에서 시험성적 1등을
놓치지 않을 정도의 수재다. 이호준은 “공부

를잘했기때문에아이엄마와고민도하고의
논도 많이 했다. 결론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
응원하기로 했다. 야구선수는 밥 많이 먹고
일찍 자야 하는데 여전히 공부에도 흥미가 커
서 늦게까지 책을 본다. ‘공부 그만하고 빨리
자야지’라는 말을 자주 한다”며 웃었다. 이호
준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
작했다. 대부분 엘리트 야구선수들은 초등학
교 저학년 때부터 단체 훈련을 받는다. 출발
은 늦었다. 그러나 성공보다는 과정과 성장을
중요하게 생각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선
택한결정이었다.

뀫물려받은 야구 DNA, 그러나 아버지와 비교는 숙명
송우석(24·전 한화), 송우현(21·넥센) 두

아들을프로에입단시킨송진우WBC대표팀

투수코치는 “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야구를 했
던 것 같다. 운동 좋아하고 잘 뛰고 하니 초등
학교때부터하고싶다고했다”고말했다.

상당수 2세 야구인들은 건장한 체격을 자
랑한다. 또한 대부분 재능도 있다. 물론 아
닌 경우도 많다. 류중일 전 삼성 감독은 “아
이가 어렸을 때 야구에 관심을 가졌는데 공
받고 던지는 모습을 보며 ‘선수로 대성하기
는 힘들다’는 느낌을 받아 말렸다. 다행히
금세 흥미가 바뀌더라”고 추억했다. 아들이
골프선수인 선동열 전 KIA 감독은 야구를
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“엄마 닮았
다”는 농담으로 대신했다.

그러나 2세 야구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
터 ‘000의 아들’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
수밖에 없다. 프로입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
일이지만 성공해도 야구 역사에 이름을 남

긴 대선수인 아버지와의 비교는 어쩔 수 없
는 숙명이다.

아버지의 이름이 주는 중압감을 이기지
못한 2세 선수도 많지만 남다른 정신력으로
이를 극복한 사례도 많다. 아버지의 교육방
법도 큰 영향을 미친다. 넥센에 1차 지명돼
‘부자 1차 지명’이라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
이종범 MBC스포츠+ 해설위원의 아들 이
정후(19·넥센)는 “아버지와 포지션(유격수)
도 같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비교됐다. 어디
를 가나 어디서나 들었다. 어쩔 수 없는 일
이다”고 말했다. 고교시절부터 초특급 선수
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정후는 “야구역사에
전설적인 이름을 남긴 아버지를 뛰어 넘고
싶다”는 당당한 다짐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
있다. ▶2면으로 이어집니다

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‘2세 야구인’들은 숙명처럼 아버지와의 비교를 받게 된다. 나란히 1차 지명을 받은 이종범-이정후 부자, 일부러 조언을 피한 아버지와 그를 존경한 아들 이순철-이성곤 부자, ‘삼부자 야구 패밀리’ 유승안-유민상 부자(왼쪽부터).
사진제공 ｜ 넥센 히어로즈, 스포츠동아DB

-우타자 이순철의 아들 두산 이성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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